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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전문대학원(Law School) 진학가이드(132)

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 1학년인 

A씨(29)는 올 7월 법학적성시험을 다시 쳤다. 

A씨의 목표는 소위 ‘스카이’라고 불리는 명문

대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이다. A 씨는 반수 

선택이 어렵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“학

교 간판이 진로를 결정짓는다.”고 잘라 말했

다. 그는 “스카이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대

형 로펌에 가기 어렵다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

에 재학생 상당수가 한 번쯤은 법학적성시험

을 다시 본다.”며 “1년 동안 선행학습 했다고 

생각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아니다.”라고 

말했다.

로스쿨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으로 연쇄 이

동하는 이른바 ‘반수’ 열풍이 강해지면서 대학

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. 

30일 본보가 전국 25개 로스쿨의 대학알리

미 공시를 분석한 결과 자퇴, 미복학 등으로 

중도 이탈한 학생들이 2015년 152명, 2016년 

152명, 지난해 1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. 특

히 자퇴생은 같은 기간 116명, 109명, 111명

으로 중도이탈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. 2019

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이 1일부터 시작된다. 

식지 않는 반수 열풍… 로스쿨의 고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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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로스쿨 재학생이 반수를 선택하는 것은 

진로 때문이다. 영남권의 한 로스쿨 교수는 ‘자

퇴로 인한 중도이탈자는 적성 문제로 학교를 

떠난 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른 로스쿨 진

학을 위해 떠나는 경우’라고 전했다.

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“소위 10대 로펌에

서 인턴을 통해 갈 수 있는 정원은 사실상 학교

마다 정해져 있다.”며 “서울대학교가 50명, 연

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각각 30명, 지방대학

교에서는 한 명 갈 수 있을까 말까 하다.”고 말

했다. 이어 “또 다른 선호 진로인 검사나 대법

원 재판연구원(로클러크)도 상위권 로스쿨을 

나오지 않으면 어렵다.”고 했다. 실제로 2012년

부터 2017년까지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 263

명 가운데 이른바 ‘스카이 로스쿨’ 출신은 125

명으로 47.5%였다.

특히 올해 입시에선 반수 열풍이 더 강하게 

불 것으로 보인다. 4월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

합격률을 공개하며 각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

격률 격차가 확인됐기 때문이다. 2018년 1월 

치러진 7회 변호사시험에서 서울대학교, 고려

대학교,  연세대학교 등은 70%가 넘는 합격률

을 보인 반면, 원광대학교(24.63%), 전북대학

교(27.43%), 제주대학교(28.41%)는 30%를 

넘지 못했다. 전체 로스쿨의 평균 변호사시험 

합격률은 49.35%였다.

로스쿨 반수는 연쇄반응을 불러일으킨다. 지

방대학교 로스쿨생은 서울의 로스쿨로 진학하

려 하고, 서울 지역의 로스쿨에서는 ‘스카이 로

스쿨’로 옮기려 한다.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

교 로스쿨 재학생이 서울대학교 로스쿨로 진학

하기 위해 시험을 다시 보는 경우도 심심치 않

게 발견된다. 이런 현상은 지방 로스쿨에는 학

업 분위기를 해치고 로스쿨을 고사시키는 원인

이 되고 있다. 

상위권 로스쿨도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

다. 다른 로스쿨에서 1, 2년의 법학 공부를 마

친 학생이 새로 1학년으로 들어와 엄격한 절대

평가 환경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학점 경쟁이 

과도해지는 부작용이 생긴다. 임용 서울대학교 

로스쿨 학생부원장은 “치열한 학점 경쟁에 적

응하지 못한 학생 중 상당수가 1학년 1학기에

서 2학년 1학기 사이 휴학을 선택한다.”고 말

했다.

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(법전협)에서는 반수

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안 마련에 나

섰다. 이형규 법전협 이사장은 “법전협 차원에

서 반수생의 ‘장학금 중복 수혜’ 금지를 최근 

결정했다.”고 밝혔다. 

서울대학교 로스쿨은 올해 신입생 원서접수 

지원자가 반수 사실을 밝히지 않고 합격했을 

경우 합격을 취소하기로 했다. 서울대학교 로

스쿨 관계자는 “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점

을 하지는 않는데 반수 사실을 숨겼다가 적발

되면 합격이 취소된다.”며 “반수를 해서 상위

권 학교로 연쇄 이동하는 것이 전체 로스쿨 생

태계를 해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이를 부

정적으로 보고 있다.”고 말했다. 

반면 지원자들은 반수 사실이 불이익으로 작

용할까 우려했다. 한 로스쿨 재학생은 “사실상 

로스쿨 간판이 진로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반수 

선택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갑작스럽고 무

책임한 것으로 느껴진다.”고 말했다.

(동아일보 인용)


